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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 내년 7월 시행 대비 시범운영, 지침 제작·배포 및 설명회 등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

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을 운항하는 선사가 
의무공시 대상(2023년 기준 82개 해운기업)이며, 이 중 참여희망 선사 8개사 선정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분야의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해운 

분야에 자발적인 안전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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